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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

  

 

사노피 듀피젠트® , 결절성 가려움 발진(양진) 

적응증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
 

* 기존 결절성 가려움 발진(양진) 치료로 국소 스테로이드, 전신 면역억제제 등 제한적으로 

사용해왔으나 근본적인 치료에 어려움 있어 새로운 치료 접근 필요성 강조 

* 듀피젠트® , 인터루킨-4(IL-4) 및 인터루킨-13(IL-13) 사이토카인을 표적하여 만 18 세 이상 

중등도-중증 결절성 양진 환자에서 최초미국 및 국내 기준이자 유일 as of 4 Dec 하게 승인된 표적 생물의약품 

* 듀피젠트® , PRIME 3 상 임상연구 통해 질환 증상 조절 및 삶의 질 개선 효과 확인, 제 2 형 염증 

표적 치료 생물의약품으로서 입지 공고화 

 

대한민국 서울, 2024 년 2 월 28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i(이하 사노피)는 듀피젠트®  

(Dupixent® , 성분명: 두필루맙, 유전자재조합)의 결절성 가려움 발진(양진) (이하 결절성 양진) 적응증 확대 

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 

결절성 양진은 제 2 형 염증과 연계되어 피부, 면역계, 신경계 등과 상호 관련성을 갖는 만성질환이다. 극심한 

가려움증과 결절성 병변으로 인해 염증성 피부 질환 중 환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중 하나로 

정신 건강, 일상생활, 사회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결절성 양진 환자 중 80% 이상은 6 개월 

이상, 절반 이상은 2 년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증상을 겪는다. 

 

그동안 기존에 결절성 양진 분야에는 제한적인 치료제만이 존재했다. 하지만 이번 적응증 확대로 듀피젠트® 는 

제 2 형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인터루킨-4(IL-4), 인터루킨-13(IL-13) 사이토카인을 표적하여 만 

18 세 이상 중등도-중증 결절성 양진 환자에서 최초미국 및 국내 기준이자 유일 as of Feb, 2024 하게 승인된 표적 

생물의약품이 되었다. 

 

이 날 간담회에서 ‘결절성 가려움 발진(양진)에서의 새로운 치료 옵션, 듀피젠트® ’ 주제 발표를 맡은 

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안지영 교수는 “결절성 양진은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 중에서도 극심한 

가려움증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. 실제로 환자의 60% 이상은 만성적인 가려움증으로 

인해 수면 악화를 겪으며,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”고 전했다. 

 

안 교수는 “이토록 질병부담은 높지만 현재 결절성 양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환자들 중 약 60%는 

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. 심지어 치료제 대신 사용하고 있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충분한 치료효과를 

보지 못하는 환자가 73%나 되어 새로운 치료 접근 필요성이 절실했다. 이번 듀피젠트®  적응증 확대로 결절성 

양진 환자들이 근본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  

 

안 교수는 “결절성 양진은 아토피피부염, 천식 등 과 같은 제 2 형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. 실제 결절성 

양진 환자의 절반 가량은 아토피성으로 현재 혹은 과거에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등 아토피성 동반질환을 

 

i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(대표 배경은), 사노피 파스퇴르(대표 파스칼 로빈),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(대표 파비앙 

슈미트) 중 본 보도자료는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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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”며 “듀피젠트® 는 이와 같이 결절성 양진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 2 형 염증을 유발하는 

주요 인자인 인터루킨-4(IL-4), 인터루킨-13(IL-13) 사이토카인을 표적하는 치료제”라고 설명했다.  

 

이어 듀피젠트®  적응증 확대의 근거가 되었던 3 상 임상연구 PRIME 및 PRIME2 결과를 발표한 안 교수는 

“임상연구 결과 듀피젠트® 는 결절성 양진 환자의 가려움증, 결절 제거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. 

PRIME 및 PRIME2 각각의 연구에서 듀피젠트®  투여군의 60%, 57.7%에서 24 주 시점에 유의한 가려움증 

개선이 관찰되었고, 48%, 45%가 깨끗하거나 거의 깨끗한 피부 상태를 달성했다”며 “삶의 질 측면에서도 

위약 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”고 전했다. 
 

또한 “두 연구에서 듀피젠트® 의 안전성은 이미 허가된 질환 적응증에서 확인된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된 

모습을 보였다. 결절성 양진 치료는 50~60 대 고령층에서 발병하기 쉬운 환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에 

대한 고려는 더욱 중요하다”고 덧붙였다. 

 

배경은 사장 

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

“결절성 양진은 질환 미충족 수요가 높지만 치료가 제한적이었고 환자들이 겪는 고통 또한 많이 

알려지지 않은 질환”이라며 “사노피는 듀피젠트® 를 통해 결절성 양진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

기회를 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 설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이어 “사노피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

듀피젠트® 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 2 형 염증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

개선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“고 밝혔다. 

 

듀피젠트® 는 제 2 형 염증의 주요 원인 물질인 IL-4, IL-13 의 신호 전달을 표적해 조절한다. IL-4, IL-13 은 

결절성 양진, 아토피피부염, 천식,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의 주요 원인인 제 2 형 염증의 핵심 

요인으로 알려져 있다. 듀피젠트® 는 다른 면역억제제와 달리 제 2 형 염증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

면역조절제다. 듀피젠트® 는 결절성 양진 발병율이 높은 50~60 대 고령층의 주요 위험 요인인 심혈관 질환 

등에 대한 유의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치료 시작 전이나 치료 도중 실험실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

않다.  

 


